
더플랫폼 '자유민주주의' 세미나

국가와 긴장 유지해온 시민사회

권력에 포획·특정진영과 결탁

집단편향에 건전한 토론 증발

선거과정·다원주의는 A학점

극단적 정치문화는 D학점

"한국 시민사회는 치명적인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시민사회가 권력에 의해 '포
획'되고 특정 진영과 '일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윤평중 한신대 교수)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적 당면 과제를 고
찰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다수에 기반한 정치적 폭력과 한국 시민사회

"자유주의 공격하는 좌파 … 시민사회까지 식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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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 주최한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특별 세
미나가 10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고 있다. 한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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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10일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은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8·15 광복과 자유민주
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
조연설을 통해 "자유의 확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끊임없는 과제이며 그것은 긍
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관 구축을 우선한다"면서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역
사의 화해로 풀고 통합과 긍정적 역사관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1부 세미나 발표자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소개
한 후 한국 정치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정치 및 통치가 특권 엘리트에게로 다시 돌
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같은 대규모 집단이 정치적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풀뿌리 격인 개인의 정치 의사는 사라지
고 만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문제점은 선동 정치가에
의한 혼란과 타락 및 '흥정 민주주의'라 불리는 현상"이라며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때) 국민청원제도로 20만명 넘게 동의
하면 국민 뜻이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부 세미나 발표자인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작년에
평가한 민주주의 자유 점수 등을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지수는 대학 평점에 빗
대어보면 전체적으로, 힘겹게 B학점"이라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는 A학점이지
만 정치문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D학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3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21세기 한국 좌파는 '마르크스주
의를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한국 좌파의 핵심 정체성
을 이룬다"며 "거대한 역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좌파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시민사회의 균열이 동행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진영과 당파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가 '시민사회의
종언'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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